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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심한 가려움, 건조한 피부, 염증과 삼출물 등의 증상을 갖는 만

성적인 염증성 피부질환인 아토피피부염(Atopic Dermatitis [AD])

은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아프리카는 9.9%에서 20.9%, 유럽은 18.9%에서 

19.6%로, 아시아권의 일본은 10.1%에서 13.6%로 AD 환자가 증가

하고 있다[1,2].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에 의한 중학생들의 AD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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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essential oil on oxidative stress, immunity, and skin condition in 

atopic dermatitis (AD) induced mice. Methods: This study was a 3×3 factorial design. Factors were oil type (Lavender, Thyme, and 2:1 

mixture of lavender and thyme oil [blending oil]) and treatment period (0 day, 7 days, and 21 days). The samples were 45 mice with AD 

and randomly assigned to nine groups of five mice per group. The dependent variables such as superoxide radical, IgE, degranulated 

mast cells, and epidermal thickness were measured.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to April in 2014.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Two-way ANOVA, and Tukey’s HSD test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WIN 20.0 program. Results: Dependent variabl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three oil types (p > .05). Essential oils such as lavender, thyme, and blending oil were all ef-

fective in reducing AD symptoms and especially 2:1 blending oil were most effectiv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three treatment periods in all dependent variables (p < .001).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actions between oil types and 

treatment periods in all dependent variables (p < .01). For decreasing superoxide radical, degranulated mast cells, and epidermal thick-

ness, 2:1 mixed oil should be applied for at least 21 days. Otherwise to reduce IgE, 2:1 mixed oil should be used for at least 7 days. 

Conclusion: These findings provide bases for developing effective interventions for AD patients to manage their AD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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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율은 22.6%이며[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4] 발표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의 AD 유병률 또한 2.4%에서 3.4%로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다. 

AD 발병원인은 유전적 요인에 따른 가족력, 환경적 요인에 따른 

공기 중의 알레르기 또는 음식 중의 알레르기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5], 최근에는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AD의 원

인 또는 증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6]. 

완전한 치유가 어려워 장기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만성질환인 AD

는 알레르겐에 노출되는 경우 신체내부의 면역시스템을 가동시키거

나 또는 알레르겐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면역시스템

을 가동시킴으로써 신체 내부의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다[2,5,7]. 이

로 인해 조직 내 슈퍼옥사이드 라디칼(superoxide radical [O2
-])이 

증가되며[8], IgE의 생산이 급격하게 많아지고[2], IgE와 결합한 탈

과립 비만세포의 수가 증가된다[9]. 이러한 과정 중에 분비되는 히

스타민으로 인해 가려움증(소양감)이 유발된다[10]. AD 환자는 소

양감으로 인한 반복적인 긁는 행위로 피부에 상처를 받게 되고[9], 

이는 정상피부 구조에 상처를 주어 피부방어기능을 감소시켜 병원균

의 침입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AD 환자의 증가된 긁는 행위는 표

피구조에 변화를 가져와 표피가 두꺼워지는 태선화를 일으킨다

[2,5].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AD 환자들은 원만한 대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우울, 자살 생각

이 정상 성인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1,12], 다양한 각도

에서의 간호와 치료가 요구되어 진다.

현재 AD 치료방법으로는 증상 완화 목적으로 국소 스테로이드제

제, 항히스타민제 등의 치료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유발가능성 또는 

악화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겐을 확인하여 접촉을 멀리하는 방법이 

함께 권고되고 있다[2,5]. 국소스테로이드제제, 항히스타민제 등의 

치료제는 장기간 사용 시 부신억제, 피부위축, 성장장애 등의 전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1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 피부보습을 위한 대증요법으로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에센셜 오일 사용 시 많은 환

자들이 과학적 근거보다는 타인의 경험적 효과를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4],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대증

요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AD에 대한 에센셜 오일과 허브 추출물 등의 적용에 대하여 

간호학뿐 아니라 의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15-20]. 선행 연구들에서 AD 증상 완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 오

일은 라벤더 오일이었는데[16,17,19,20], 라벤더 오일은 창상에도 세

포재생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라벤더를 포함한 아

로마 오일의 AD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들에는 라벤더, 로

즈마리, 레몬밤[16]이나 라벤더, 로즈마리, 배초향[17] 등을 포함하

여 다양한 혼합오일이 연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선행 연구들은 

혼합 오일만의 효과를 검증하였을 뿐 혼합오일과 기존 단독 오일과

의 효과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결과 비교 및 해석에 제한이 

있으며, 오일을 일정한 단일 기간 동안만 적용함으로써 AD증상별로 

실제 오일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용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본 연구자의 기존연구

를 포함한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 AD 관련 주요 변수로 표피두께, 

탈과립된 비만세포 등이 주로 다루고 지고 있어[16-20], 최근 AD 

유발요인 또는 증상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화

적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인 O2
-를 제시한 연구

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아로마 오일에 대한 AD효과

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AD 환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간호중재 

개발 및 사용지침의 근거로 활용되는데 다소 제한이 있어 이러한 제

한점을 개선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백리향 오일은 선행 연구[15,22,23]에서 카바크롤(carvacrol), 제

라니올(geraniol), 리나롤(linalol), 티몰(thymol) 등과 같은 성분들

에 의해 항산화효과 및 세포재생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백리향 오일이 AD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

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백리향 오일이 AD에 미

치는 효과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라벤더 오일과 백리향 오일

의 혼합오일이 AD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일의 종류, 즉 라벤더 오일, 백리향 오일, 

두 오일의 혼합오일 및 오일의 다양한 처치기간들이 O2
- 양, IgE, 탈

과립 비만세포 수 및 표피 두께 등 AD의 생리적 지표에 미치는 효

과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오일의 종류와 처치기간의 상호작용을 통

해 어떤 오일을 얼마동안 적용하는 것이 AD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AD 생쥐를 이용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오일의 종류(라벤더 오일, 백리향 오일, 라벤더

와 백리향 혼합오일) 및 오일의 처치기간(0일, 7일, 21일)이 AD 생

쥐의 산화적 스트레스, 면역, 피부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일의 종류가 아토피피부염 생쥐의 산화적 스트레스, 면

역, 피부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오일의 처치기간이 아토피피부염 생쥐의 산화적 스트레스, 

면역, 피부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셋째,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이 아토피피부염 생쥐의 산화적 스트

레스, 면역, 피부상태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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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가설 1. 오일의 종류에 따라 AD 생쥐의 O2
- 양, IgE, 탈과립 비

만세포 수, 표피 두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오일의 처치기간에 따라 AD 생쥐의 O2
- 양, IgE, 탈과립 

비만세포 수, 표피 두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오일의 종류와 처치기간은 AD 생쥐의 O2
- 양, IgE, 탈과

립 비만세포 수, 표피 두께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4. 용어 정의

1) 산화적 스트레스

산화적 스트레스란 체내 활성산소가 상승함으로 인해 산화균형이 

깨뜨려진 상태를 의미한다[24]. 본 연구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는 생

쥐의 귀에서 얻어진 조직에 산화적 스트레스 지표인 O2
-을 유리시켜

주는 용액을 투여한 후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측정된 O2
-을 의미

한다.

2) 면역

면역이란 병원성 미생물 및 이종단백질, 다당체 · 지질 등의 침입 

또는 이형수혈, 조직 이식 등 폭넓게 자기 이외의 이물이 침입하였

을 때 신체가 자기를 방어하는 생체반응을 의미한다[25]. 본 연구에

서 면역은 AD 발생 시 IgE kit (K3231082, Komabiotech, Seoul, 

Korea)를 이용해서 측정한 혈중 IgE를 의미한다. 

3) 피부상태

피부상태란 표피의 수분보유능력 및 표피 두께의 정도, 색소침착 

등에 의해 형성된 피부의 모양이나 형편을 의미한다[2]. 본 연구에

서 피부상태는 광학현미경(CK2, Olympus Optical CO. LTD, To-

kyo,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한 피부조직 내 탈과립 비만세포의 수 

및 표피 두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라벤더 오일과 백리향 오일 및 라벤더와 백리향 혼합오

일이 AD 생쥐의 산화적 스트레스, 면역 및 피부상태에 미치는 효과

를 규명하기 위한 순수실험 연구로,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을 각 요인

으로 하여 총 9개의 실험처치 조건을 갖는 3×3 요인설계(factorial 

design)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AD 생쥐는 AD 유발 시약인 TNCB (2,4,6-Trini-

trochlorobenzene)를 이용하여 AD를 유발 시킨 후 Modified SCO-

RAD (SCORing Atopic Dermatitis) Index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이 

12점 만점 중 10점 이상인 생쥐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Festing 등[26]에 따라 오차 자유도를 20으로 하여 각 군당 4마리

씩 총 9군에 36마리가 필요하나 중간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 군당 5

마리, 총 45마리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할 생쥐는 고형

사료(항생제 무첨가, 삼양사료 Co.)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온도 

22±2°C, 습도 55±15%, 밤 낮 12시간/12시간(light/dark cycle)의 

환경에 1주일간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

구에서 체중 25~28 g의 NC/Nga 생쥐(Orientbio Inc., Korea) 45마

리가 총 9개의 실험처치인 라벤더 오일 0일처치군, 백리향 오일 0일

처치군, 혼합오일 0일처치군, 라벤더 오일 7일처치군, 백리향 오일 7

일처치군, 혼합오일 7일처치군, 라벤더 오일 21일처치군, 백리향 오

일 21일처치군, 혼합오일 21일 처치군의 총 9개 군에 각각 5마리씩 

무작위 배정되었다. 

3. 실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W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WKU 

14-03)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실험은 예비 

실험을 포함하여 총 3단계로 실시되었다.

1) 예비 실험

오일의 처치기간과 라벤더 오일과 백리향 오일의 혼합비율을 선택

하기 위해 2014년 1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NC/Nga 생쥐 44마리

를 이용하여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 라벤더 오일

과 백리향 오일을 2:1로 혼합한 오일이 라벤더 오일과 백리향 오일을 

1:1 또는 1:2로 혼합한 오일에 비해 AD 생쥐의 산화적 스트레스, 면

역, 피부상태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였다(p<.05). 

처치기간은 처치 7일과, 21일에서 처치 14일과 28일에 비해 AD 생쥐

의 산화적 스트레스, 면역, 피부상태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였다(p<.05). 이러한 예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라벤더와 백리향 오일의 혼합비율을 2:1(이후 혼합오일)로 선

택하였으며, 처치기간은 7일과 21일로 최종 결정하였다. 

2) AD 유발 및 확인

본 연구에서는 생쥐의 귀와 목 부위에 AD를 유발하기 위하여 

Yamashita 등[9]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생후 6주가 된 



서영미 · 정석희370

http://dx.doi.org/10.4040/jkan.2015.45.3.367www.kan.or.kr

NC/Nga 생쥐의 귀와 목 부위에 1% TNCB용액 150 ㎕를 도포하고 

7일 후, 1% TNCB용액 100 ㎕를 48시간 간격으로 10일간 도포하

여 AD를 유발하였다. AD 유발정도는 Modified SCORAD index를 

이용하여 홍반 · 출혈(erythema · hemorrhage), 부종(edema), 인

설 · 건조(scaling · dryness), 찰과상 · 미란(excoriation · erosion) 등

의 총 4가지 항목을 관찰자가 육안적으로 관찰하여 점수를 준 후, 4

개의 항목점수를 합산하여 AD 정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전문 연구원이 오전 10시, 오후 6시에 4개 항목에 대한 병

변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Modified SCORAD index 총 12점 중 

AD가 유발된 것으로 평가되는 10점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AD 유발

과정을 중지하였다. AD 유발정도에 대한 두 명의 측정자간 신뢰도 

검사 결과 총 45마리에 대한 Modified SCORAD index 점수의 측정

자간 신뢰도인 상관계수(r)는 0.99(p<.001)였으며, AD 유발유무에 

대한 측정자간 일치도는 100%로 나타났다.

3) 본 실험 및 효과 측정

실험하루 전에 준비한 라벤더 오일, 백리향 오일, 혼합오일은 각

각 150 ㎕를 AD 유발 부위에 실험처치 기간 동안 1회/1일 도포한 

후, 마지막으로 도포한 다음날 O2
- 양, IgE, 탈과립 비만세포의 수, 

표피 두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실험과정은 다음과 같다. 실험동물인 생쥐는 

무작위로 각 군에 배정하였으며, 모든 군의 생쥐에 TNCB를 이용하

여 AD를 유발시키고, 오일도포는 생쥐 45마리가 Modified SCO-

RAD index를 이용한 평가 점수가 10 이상 된 다음 날부터 처치하도

록 설계하였다. A · B · C군은 AD 생쥐에게 오일 처치를 전혀 하지 

않은 ‘처치 0일 군’으로, AD 유발 정도 평가가 완료된 당일 변수를 

측정하였다. D군, E군, F군은 각각 라벤더 오일, 백리향 오일, 혼합

오일을 하루 1회 150 ㎕씩 7일간 도포한 ‘처치 7일군’으로, 처치 7

일 다음 날인 8일째에 관련된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G군, H군, I군

은 각각 라벤더 오일, 백리향 오일, 혼합오일을 하루 1회 150 ㎕씩 

21일간 도포한 ‘처치 21일군’으로, 처치 21일 다음 날인 22일째 관

련된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4) 측정 방법

(1) 산화적 스트레스 측정

채취한 생쥐의 귀 조직에 0.1mM EDTA를 함유한 인산완충용액

(pH 7.8) 420 ㎕에 cyanide의 농도가 50 µM이 되도록 20 mM cy-

anide 용액을 가한 후 37°C에서 10분간 가온하였다. 이 용액에 cy-

tosol 300 ㎕와 0.1 M cytochrome C 50 ㎕를 넣어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 IgE 측정

채혈한 생쥐의 혈액 1.5 ㎖를 tube에 담아 4°C, 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원심분리 후 상등 액은 측정 전까지 -70°

C에 보관하였다. 혈중 IgE는 효소결합면역흡착법(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IgE Kit

를 이용하여 각 시료를 1차 항체가 처리된 96-well plate에 넣은 후 

working solution으로 4회 세척하였다. 세척 후 2차 항체인 HRP-

conjugated goat anti mouse IgE (1:10,000)에 1시간 동안 처리한 다

음 color development reagent로 발색하였다. 발색완료 후 stop so-

lution으로 반응을 중지시킨 후 ELI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3) 비만세포

Toluidine blue 염색을 통해 채취한 생쥐의 귀 조직에 탈과립된 비

만세포 수를 측정하기 위해 10% Neutral Buffered Formalin (NBF)

에 조직을 고정한 후에 파라핀으로 포매하였다. 포매 조직은 5 ㎛의 

두께로 절편을 만들어, 탈파라핀 과정과 알코올에 함수과정을 거쳐

서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세척이 완료된 절편은 1시간 동안 toluidine 

blue (pH 0.5)로 염색한 후 3~4회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이후 탈수

와 투명과정을 거쳐 봉입한 후 광학현미경(BX 50, Olympus, Ja-

pan)으로 탈과립된 비만세포의 수를 측정하였다.

(4) 표피두께 측정

Hematoxylin-eoin 염색을 통해 채취한 생쥐의 귀 조직에 표피 두

께를 측정을 위해 10% NBF에 조직을 고정한 후, 파라핀으로 포매

하였다. 포매 조직은 5 ㎛의 두께로 절편을 만들어 탈파라핀 과정과 

알코올함수 과정을 거쳐서 3~4회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세척이 완

료된 절편은 Harris haematoxylin 용액과 1% HCL-alcohol의 처리

를 거친 후 ammonia water와 lithium carbonate에 다시 처리한 다

음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세척이 끝난 절편은 1% eosin-alcoholde-

hydrate 용액에 3분 동안 처리한 다음 탈수와 투명과정을 거쳐 봉입 

후 광학현미경(BX 50, Olympus, Japan)으로 측정하였다.

(5) 생쥐의 체중 및 장기무게 측정

생쥐에 AD를 유발하기 위해 사용한 시약인 TNCB가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상 생쥐는 물론 AD가 유발된 

모든 생쥐의 체중과 장기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생쥐의 체중은 AD 

유발 직전, AD 유발 종료 시, 그리고 오일 처치기간을 마치 다음날

인 8일째나 22일째에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6시에 측정하였다. 측

정 도구는 전자체중계(KB-1000, K&I, Seoul, Korea)를 이용하였

다. 장기무게는 경추탈골로 사망을 유도한 생쥐를 개복한 후 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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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폐, 소장 및 대장 등의 장기를 적출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측

정 도구는 미세측정이 가능한 전자체중계(Mettler Toledo AB104, 

Switzerland)을 사용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오일의 종류 및 오일의 처치기간이 AD 생쥐의 산화적 스트레스, 

면역, 피부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본 연구의 자료 수

집은 2014년 1월 2일부터 2014년 4월 21일까지 실시되었다. 구체적

으로는 오일의 처치기간과 오일 혼합비율을 선택하기 위한 예비 시

험은 2014년 1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2014년 2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본 실험을 위한 처치 및 채취한 조직과 혈액

을 통한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쥐의 체중, 장기 무게, 

O2
- 양, IgE, 탈과립 비만세포의 수, 그리고 표피 두께는 평균과 표

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오일 종류에 따른 AD 생쥐의 O2
- 양, 

IgE, 탈과립 비만세포 수, 표피 두께의 차이는 각각 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집단 간 사후검정은 군당 할당된 대상 생

쥐의 수가 같아 Tukey’s HSD 법을 이용하였다. 처치기간에 따른 

이들 변수들의 차이분석도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셋째, 오일종

류와 처치기간에 따른 AD 생쥐의 O2
- 양, IgE, 탈과립 비만세포 

수, 표피 두께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Two-way ANOVA를 이

용하였다. 집단 간 사후검정은 Tukey’s HSD 법을 이용하였다. 넷

째, AD 생쥐의 O2
- 양, IgE, 탈과립 비만세포의 수, 그리고 표피 두

께가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한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을 파악하기 위

해 이원배치에서의 수준 조합간 평균차이 검정을 이용한 추가 분석

을 실시였다.

연구 결과 

1. 체중과 장기무게 

생쥐에 AD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한 시약인 TNCB가 다른 장기

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체중과 장기무게를 측정한 결과, 

처치기간에 따른 생쥐의 몸무게는 정상군(normal) 27.34±0.89, 

AD 유발군 27.04±0.47, 처치 7일군 27.13±0.85, 처치 21일군 

27.32 ±0.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0.53, p =.664). 간, 비장, 폐, 창자의 내장기관 무게 측정 결

과, 정상군, AD 유발군, 처치 7일군, 및 처치 21일군에서 각각의 장

기무게는 간(liver)이 1.11±0.03, 1.13±0.01, 1.12±0.07, 1.13±

0.12로 나타났으며(F=0.27, p =.847), 비장은 0.14±0.02, 0.14±

0.03, 0.15±0.02, 0.14±0.02로 나타났다(F=0.96, p =.420). 또

한 폐는 0.16±0.01, 0.15±0.02, 0.16±0.03, 0.15±0.03로 나타

났으며(F=0.94, p =.430), 창자는 2.94±0.24, 3.04±0.10, 2.96

±0.45, 2.84±0.29로 나타나(F=1.16, p =.333) 각 장기들의 무게

는 정상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가설 검정 

라벤더 오일, 백리향 오일, 그리고 혼합오일이 AD 생쥐의 산화적 

스트레스, 면역, 피부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설 1 

‘오일종류에 따라 AD 생쥐의 산화적 스트레스, 면역, 피부상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세 개의 오일종류에 따른 O2
- 양

(F=2.41, p =.102), IgE (F=2.56, p =.089), 탈과립 비만세포의 수

(F=0.56, p =.575) 및 표피 두께의 차이(F=0.72, p =.494)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은 기각되었다(Table 1).

Table 1. Comparison of Superoxide Radical, IgE, Degranulated Mast Cell, and Epidermal Thickness by Oil types and Treatment Period	 (N =45)

Factors Categories n

Superoxide radical
 (n mol/mg)

IgE
 (pg/mL)

Degranulated mast cells 
(um2)

Epidermal thickness 
(um)

 M±SD F (p)*   M±SD F (p)*  M±SD F (p)* M±SD F (p)*

Oil types Lavender
Thyme
Mixed

15
15
15

 76.71±15.66
 67.85±23.57
 57.53±30.31

2.41
(.102)

 891.00±480.01
1,038.27±354.64

 634.53±613.53

2.56
(.089)

 65.93±35.39
 68.60±34.99
 55.60±35.96

0.56
(.575)

 38.52±18.69
 39.37±18.07
 31.43±22.77

0.72
(.494)

Treatment 
period 

0 daya

7 daysb

21 daysc

15
15
15

96.20±3.31
 62.17±11.65
 43.72±15.85

80.15
(< .001)
c<b<a

1,428.40±296.04
 730.47±283.85
 404.93±260.60

52.11
(< .001)
c<b<a

97.00±2.07
 75.93±14.06
17.20±4.35

348.31
(< .001)
c<b<a

61.91±4.94
29.08±8.86
18.33±5.21

178.50
(< .001)
c<b<a

*Tukey’s H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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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2

‘오일의 처치기간에 따라 AD 생쥐의 산화적 스트레스, 면역, 피

부상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세 개의 처치기간에 

따른 O2
- 양(F=80.15, p<.001), IgE (F=52.11, p<.001), 탈과립 

비만세포 수(F=348.31, p<.001) 및 표피 두께의 차이(F=178.50, 

p<.0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AD 생쥐의 

O2
- 양, IgE, 탈과립 비만세포 수 및 표피 두께가 처치 21일, 7일, 0

일 순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1).

3) 가설 3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은 AD 생쥐의 산화적 스트레스, 면역, 피부

상태에 미치는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의 AD 생쥐의 O2
- 양(F=12.90, p<.001), IgE (F=5.03, 

p =.003), 탈과립 비만세포 수(F=41.37, p <.001) 및 표피두께

(F=4.10, p =.008)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2). 

4) 이원배치에서의 수준 조합간 평균차이 검정

가설 3의 검정 결과,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에 따라 AD 생쥐의 산

화적 스트레스, 면역, 피부상태에 미치는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D 생쥐의 O2
-, IgE, 탈과립된 비만세포의 수, 표

피두께가 가장 효과적으로 적어진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을 구체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이원배치에서의 수준 조합간 평균차이 검정을 이

용한 추가 분석을 실시였다. 그 결과,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에 따른 

O2
- 양의 차이는 처치 7일군에서의 라벤더 오일군과 백리향 오일군

의 평균값의 차이는 7.50(t=2.10, p<.050), 백리향 오일군과 혼합

오일군 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14.38(t=4.02, p <.010)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 처치 7일군에서 O2
- 양은 혼합오일군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처치 21일군에서의 라벤더 오일군과 백리향 오일군의 평

균값의 차이는 19.08(t=5.33, p<.010), 백리향 오일군과 혼합오일

군 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16.56(t=4.63, p<.0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처치 21일군에서 O2
- 양은 혼합오일군이 가장 적게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처치 7일군과 처치 21일군간의 혼합오일군의 평균

값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차이 값은 23.7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t=6.64, p<.010). 결론적으로, 추가 분석 결과, AD 생쥐

의 O2
- 양이 유의하게 가장 적게 나타난 군은 혼합오일을 21일간 처

치한 군으로 확인되었다(Figure 1-A).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에 따른 혈중 IgE의 차이를 추가 분석한 결

과, 처치 7일군에서의 백리향 오일군과 라벤더 오일군의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라벤더 오일군과 혼합오일군

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t=4.30, p <.010), 처

치 7일군에서 IgE는 혼합오일군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처치 21일

군에서의 백리향 오일군과 라벤더 오일군의 평균값의 차이(t=2.83, 

p <.010) 및 라벤더 오일군과 혼합오일군 간의 평균값의 차이

(t=2.07, p<.05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처치 21일군에서 IgE는 

혼합오일군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처치 7일군과 처치 

21일군간의 혼합오일군의 평균값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t=1.87, p >.050), 결론적으로, AD 생쥐의 IgE는 혼

합오일을 7일간 처치한 경우와 21일간 처치한 경우에 통계적으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1-B).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에 따른 피부조직 내 탈과립 비만세포 수의 

차이를 추가 분석한 결과, 처치 7일군에서의 백리향 오일군과 라벤

더 오일군의 평균값의 차이와(t=2.73, p <.010), 라벤더 오일군과 

혼합오일군 간의 평균값의 차이(t=13.66, p<.010)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 처치 7일군에서 탈과립 비만세포 수는 혼합오일군에서 가

장 적게 나타났다. 처치 21일군에서의 백리향 오일군과 라벤더 오일

군의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라벤더 오일

군과 혼합오일군 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Table 2. Interactions between Oil Types and Treatment Periods	  (N =45)

Dependent 
variables

Oil
0 day (n=15) 7 days (n=15) 21 days (n=15)

Sources F p
M±SD M±SD M±SD

Superoxid radical  
(n mol/mg)

Lavender
Thyme
Mixed

96.20±3.58
96.20±3.58
96.20±3.58

 71.96±5.94
 64.46±9.32
 50.08±6.61

 61.96±5.94
 42.88±6.79
 26.32±1.76

Period
Oil

Period×Oil

331.55
 43.07
 12.90

< .001
< .001
< .001

IgE (pg/mL) Lavender
Thyme
Mixed

1,428.40±319.76
1,428.40±319.76
1,428.40±319.76

870.20±53.95
970.20±38.53
351.00±37.00

374.40±78.36
716.20±103.67
124.20±4.32

Period
Oil

Period×Oil

112.06
 17.11

 5.03

< .001
< .001

.003

Degranulated 
mast cells (um2)

Lavender
Thyme
Mixed

97.00±2.24
97.00±2.24
97.00±2.24

 82.60±5.03
 87.60±1.82
 57.60±4.22

 18.20±1.48
 21.20±3.03
 12.20±1.48

Period
Oil

Period×Oil

3,078.43
84.87
41.37

< .001
< .001
< .001

Epidermal 
thickness (um)

Lavender
Thyme
Mixed

61.91±5.33
61.91±5.33
61.91±5.33

 34.86±1.81
 32.15±10.89
 20.22±1.13

 18.80±1.87
 24.04±1.15
 12.15±1.12

Period
Oil

Period×Oil

324.51
11.97

4.10

< .001
< .001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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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peroxide radical.

C. Degranulated mast cells.

B. IgE.

D. Epidermal thickness.

Figure 1. Measured variable on skin barrier.

Figure 2. Photographs of skin in atopic dermatitis induced mice (1 to 9 number means the treatment period and oil type). 

A. Degranulated mast cells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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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28, p<.010), 처리 21일군에서 탈과립 비만세포 수는 혼합오

일군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처치 7일군과 처치 21일군

간의 혼합오일군의 평균값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t=10.38, p<.010). 결론적으로, AD 생쥐의 탈과립 비만세포 

수가 유의하게 가장 적게 나타난 군은 혼합오일을 21일간 처리한 군

이었다. 조직염색 방법에서 탈과립된 비만세포는 짙은 보라색 또는 

남색으로 나타나는데, 혼합오일을 21일간 처치한 AD 생쥐의 피부조

직에서 탈과립 비만세포의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Figure 2-A).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에 따른 표피 두께 차이를 추가 분석한 결과, 

처치 7일군에서의 라벤더 오일군과 백리향 오일군의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백리향 오일군과 혼합오일군간의 평

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t=3.86, p<.010), 처치 7일군에

서 표피 두께는 혼합오일군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처치 21일군에

서의 백리향 오일군과 라벤더 오일군의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라벤더 오일군과 혼합오일군간의 평균값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t=2.15, p<.050), 처리 21일군에서 표피 두

께는 혼합오일군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처치 7일군과 처

치 21일군간의 혼합오일군의 평균값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61, p<.050). 결론적으로, AD 생쥐의 표피 두께가 

유의하게 가장 적게 나타난 군은 혼합오일을 21일간 처리한 군으로 

확인되었다. 조직염색 방법에서도 혼합오일을 21일간 처치한 AD 생

쥐의 피부조직의 표피 두께가 가장 얇게 나타났다(Figure 2-B).

논 의  

본 연구는 라벤더와 백리향 혼합오일이 AD의 생리적 지표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오일을 얼마동안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AD 생쥐를 이용하여 규명함으로써 AD 환

자를 위한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에센셜 오일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 효과 또한 다양하다. 또한 

에센셜 오일은 너무 지나치게 장기간 적용되었을 때 역반응을 보일 

수 있다[15]. 따라서, AD에 이렇게 다양한 에센셜 오일 중 어떤 에

센셜 오일을 적용할 것인지, 단일 오일 한 가지만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혼합오일을 어떤 비율로 적용할 것인지, 얼마간의 기간 동안 적

용할 것인지는 중요하다. 또한 생체가 질환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

에서 이루어지는 생체반응은 생체의 건강조건 및 약물의 조건에 영

향을 받게 되므로[8,10], 오일종류 및 처치기간이 갖는 상호작용 효

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실험을 실시

하기 전에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일 혼합비율 및 오일 

처치기간의 선택을 위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는 차별화되게 관련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

여 본 실험 시 요인분석 설계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이러

한 점은 본 연구 결과의 신뢰도 및 실무적용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AD을 유발시킨 생쥐에게 라벤더 오일, 백리향 오일, 2:1 혼합오일

을 0일, 7일, 21일간 처치한 본 연구에서 가설 1 검정 결과, 오일종

류에 따른 AD 생쥐의 O2
-은 혼합오일, 백리향, 라벤더 오일 순으로 

감소하였고, IgE, 탈과립 비만세포의 수 및 표피 두께는 혼합오일, 

라벤더, 백리향 오일 순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설 2 검정 결과, 처치기간에 따른 

AD 생쥐의 O2
- 양, 혈중 IgE, 조직 내 탈과립 비만세포 수 및 표피 

두께는 혼합오일, 라벤더, 백리향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가설 1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오일

종류에 따른 효과는 처치기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설 3에서 혼

합오일을 21일간 처치 받은 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가장 유의하게 

O2
- 양, 혈중 IgE, 조직 내 탈과립 비만세포 수 및 표피 두께가 감소

하였다. 이러한 가설들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의 종속변수인 

O2
- 양, IgE, 탈과립 비만세포 수, 그리고 표피 두께의 변화를 중심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AD의 소양감은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나타나는데[7,8], 본 연구 결과, AD 생쥐의 O2
- 양이 유의

하게 가장 적은 군은 혼합오일을 21일간 처치한 군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O2
- 양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어진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을 파

악하기 위해 실시한 본 연구의 추가 분석 결과에서도 혼합오일을 21

일간 처치한 AD 생쥐의 O2
- 양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

다. 또한 로즈마리, 세이지 및 옻나무 혼합오일을 이용한 연구[27]

에서 각각의 단일 오일보다 혼합오일의 항산화기능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일 오일보다 혼합오일이 갖는 

시너지효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적용한 처

치기간 중 가장 긴 21일 처치기간에서 가장 유의한 효과가 나타난 

것을 고려해 볼 때 추후 혼합오일을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처치한 군

과의 비교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일 오일인 라벤더 오일과 백리향 오일만을 비교했을 때 O2
- 양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O2
-에 대한 항산화효과가 

라벤더 오일보다 백리향 오일이 조금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Atsumi와 Tonosaki[28]의 연구에서 라벤더 오일이 

항산화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였으나, 라벤더 오일과 백

리향 오일의 항산화효과를 비교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추후 라벤더 오일과 백리향 오일의 항산화효과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AD의 소양감은 침입한 알레르겐에 의해 분비된 IL-4가 B-림프구

를 형질세포로 전환되어 IgE를 생성하는 면역시스템에 의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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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10]. 본 연구 결과, AD 생쥐의 IgE가 유의하게 가장 적은 군은 

혼합오일을 21일간 처치한 군이었다. 그러나 IgE가 효과적으로 적어

진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추가 분석 결과, 혼

합오일을 7일간 처치한 군과 혼합오일을 21일간 처치한 군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혼합오일을 7일간 처치하는 것과 21

일을 처치하는 것은 IgE의 감소측면에서 그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먼 캐모마일 오일, 라벤더 오일, 

샌들우드 오일을 혼합하여 7일과 21일간 처치 후 IgE를 측정한 연구

[19]에서 혼합오일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나타난 것은 본 연구 결과

와 일치하였으나 21일을 처치한 군의 효과가 가장 좋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설 2 검증을 

위해 에센셜 오일의 처치기간에 따른 IgE를 비교한 결과, 처치 21일

에서 유의하게 적게 나타난 것과도 다른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

일종류와 처치기간과의 상호작용이 배제된 채 처치기간만을 고려하

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의 차이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시너지 효

과에 의해 혼합오일이 단일 오일 보다 효과가 좋음을 확인 할 수 있

었으며, AD에서 IgE의 감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라벤더와 

백리향 2:1 혼합오일을 최소 7일간만 처치해도 21일을 처치한 것과 

통계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D 생쥐의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에 따른 IgE의 결과에서 단일 오

일인 라벤더 오일과 백리향 오일 만을 비교했을 때, 처치 7일과 처치 

21일에서 라벤더 오일이 백리향 오일보다 AD 생쥐의 IgE를 유의하

게 감소시켰다. 이 같은 결과는 항산화효과와는 달리 라벤더 오일이 

백리향 오일보다 B 림프구의 형질세포 변환을 감소시켜 IgE가 생산 

되는 것[9]을 더 유의하게 감소시킨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라벤

더 오일과 백리향 오일이 직접적으로 IL-4의 활성을 감소시키는지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AD의 소양감은 증가된 IgE가 비만세포의 FceR1과 결합하여 비

만세포를 탈과립시킴으로써 히스타민이 분비되어 발생한다[10]. 본 

연구 결과, AD 생쥐의 탈과립 비만세포 수가 유의하게 가장 적은 군

은 혼합오일을 21일간 처치한 군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AD 생쥐의 

탈과립 비만세포 수가 가장 효과적으로 적어진 오일종류와 처치기간

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추가 분석 결과, 혼합오일을 21일간 처치한 

AD 생쥐의 탈과립 비만세포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된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라벤더, 로즈마리, 레몬밤 혼합오일을 6일간 처치

한 후 AD 생쥐의 탈과립 비만세포 수를 측정한 선행연구[16]에서 

혼합오일을 6일간 처리한 군의 탈과립 비만세포 수가 가장 적게 나

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가장 길게 적용한 처

치기간인 21일에서 가장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추후 이러한 효

과의 지속기간을 확인하고, 효과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재처리 시점

을 파악하는 연구의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의 상호작용으로 측정된 AD 생쥐의 탈과립 

비만세포 수에서 단일 오일인 라벤더 오일과 백리향 오일만을 비교

했을 때, 라벤더 오일이 백리향 오일보다 AD 생쥐의 탈과립 비만세

포 수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 같은 결과는 라벤더 오일이 백리

향 오일보다 B 림프구의 형질세포 변환을 감소시킴으로서 IgE와 결

합하여 탈과립되는 비만세포[2]를 더 유의하게 감소시킨 결과라고 

사료된다. 

AD에서 피부상태의 변화는 소양감에 의한 것이며[9,10],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11,29]. 활성산소의 산화적 스트

레스에 의한 소양감은 긁는 행위를 반복하게 만들며 결국 피부장벽

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고, 피부는 원래상태로 복구하려는 항상성에 

의해 더욱 세포분열이 촉진되어 표피 두께가 증가된다[2,7]. 본 연구 

결과, AD 생쥐의 표피 두께가 유의하게 가장 얇은 군은 혼합오일을 

21일간 처치한 군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표피 두께가 가장 

효과적으로 적어진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추

가 분석 결과에서도 재확인 되었다. 즉, 혼합오일을 21일간 처치한 

AD 생쥐의 표피 두께가 가장 얇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AD의 표피 두께에 대해서도 혼합오일의 시너지 

효과가 확인되어 Buckle [15]의 권고사항과 일치하였고, 선행 연구

[17]에서 배초향, 로즈마리, 라벤더 혼합오일이 AD가 유발된 쥐의 

표피두께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결과와 부합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AD 생쥐의 신체방어기전이 처치기간에 영향을 받으며, 혼합오

일이 갖는 항산화효과에 의한 활성산소의 감소와 이에 따른 B 림프

구의 형질변환을 감소시켜 IgE를 감소시키고, IgE와 결합하여 탈과

립되는 비만세포 수를 감소시킴으로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줄어들어 

소양감이 완화되어 긁는 행위가 줄어든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라벤

더 오일[15]과 백리향 오일[30]이 갖는 상처치유력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그리고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의 상호작용으

로 측정된 AD 생쥐의 표피 두께와 이 값들의 추가 분석 결과에서 

단일 오일인 라벤더 오일과 백리향 오일만을 비교했을 때, 처치 7일

에서는 백리향 오일이 라벤더 오일보다 AD 생쥐의 표피 두께를 감

소시켰으나 추가 분석 결과, 두 오일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표피 

두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처치 21일군에서는 라벤더 오일이 백리향 

오일보다 AD 생쥐의 표피 두께를 감소시켰으나 추가 분석한 결과, 

처치 7일에서처럼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표피 두께 차이가 크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라벤더 오일과 백리향 오일의 세포재생 능력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백리향 오일 또

한 세포재생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라벤더 오일과 유사한 

세포재생능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추후 백리향 오일의 다양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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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AD 생쥐에 라벤더 오일과 백리향 오

일을 적용할 경우 단일 오일보다 혼합오일이 특히 라벤더 오일과 백

리향 오일의 혼합 비율이 2:1인 경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AD 발생에 의한 IgE의 감소가 주목적인 경우는 라벤더와 

백리향 2:1 오일을 최소 7일간 적용해도 되나,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

를 위한 O2
- 양의 감소, 피부방어기능 회복을 위한 탈과립 비만세포 

수와 표피 두께의 감소를 위해서는 라벤더와 백리향 2:1 혼합오일을 

최소 21일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라벤더 오일과 백리향 오일 모두 세포재생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AD 생쥐에서는 라벤더 오일이나 백리향 오일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라벤더 오일과 백리향 오일 모두 항산화능력을 가지고 있

으나 AD 생쥐에서 백리향 오일이 라벤더 오일보다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AD에 라벤더 오일 또는 백리향 오일의 단

일 사용보다는 라벤더와 백리향 2:1 혼합오일이 더욱 효과적이며, 오

일종류와 처치기간 간의 과학적 상호작용 검증을 통해 AD 환자의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 및 피부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라벤더와 백리

향 2:1 혼합오일을 최소 21일간 적용하고, 면역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2:1 혼합오일을 최소 7일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구체적인 

오일종류와 처치기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단일 오일에 

대해서는 AD에 대한 라벤더 오일의 효과를 재확인 하였으며, 그동

안 AD에 대한 효과가 검정되지 않았던 백리향 오일의 효과를 추가

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추후 AD 환자를 위한 

중재방법으로서 아로마 오일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 결과, AD에 단일의 라벤더 오일 또는 백리향 오일보다 라

벤더와 백리향 2:1 혼합오일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제시되었다. 

또한 AD 환자의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 및 피부상태 개선을 위해서

는 라벤더와 백리향 2:1 혼합오일을 최소 21일간 적용하고, 면역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라벤더와 백리향 2:1 혼합오일을 최소 7일간 적용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일 오일로는 라벤더 오일

의 효과가 재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AD에 대한 백리향 오

일의 효과 또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AD 환자를 위한 

독자적 중재방법으로서 아로마 오일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 

및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적 통제 및 처치를 통해 얻

어진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다양한 생활환경과 생리적인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라벤더와 백리향 2:1 혼합오일

과 기존 선행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 다른 에센셜 오

일들과의 AD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의 실시가 필요하다. 둘

째, 본 연구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 혼합오일의 각 

지표들에 대한 효과 지속 기간을 확인하고, 효과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재처치 시점을 파악하는 연구의 실시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처치의 역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AD가 없는 정상군의 수치와 유

사해지는 최대 처치기간을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

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D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중재방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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